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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성격, 성향을 근거로 사람의 성향에 따른 직업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분류한 데이터셋

을 구축하여 사전에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직업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성격유형검사 뿐만이 

아닌 최근 게시한 SNS 텍스트를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셋에 적용해 성격유형 결과의 정확도를 상승시키고자 

한다. 사전에 생성한 데이터셋 외에 대상자가 작성한 정보(직업, 전공, 직엄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연합

학습을 진행하여 데이터셋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모델의 학습 및 분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SVM, NB, KNN, SDG 알고리즘들을 비교하였고 각각 67%, 21%, 28%, 69%의 정확도를 도출하였다. 데

이터 셋은 캐글에서 제공받았다.

키워드: 작업부하(workload), 이주(migration), 부하균등화(load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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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8년에 조사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첫 직장에서 이직한 

청년취업자들 중 적성, 전공 등과 직무와의 불일치로 이직을 한 인원은 

인구중 14%나 차지했으며, 다양한 연구들로 현재 진로미결정의 요인

들이 밝혀졌다. 진로미결정의 요인들엔 성격, 환경, 인지, 적성등의 

요인으로 분류 된다. 취업의 실패는 상흔효과(scarring effects)와 

심리적 좌절감으로 이어지며 첫 직장에서의 지위는 이후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정도로 첫 취업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기에 미리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성향, 

목표를 미리 정하여 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취업자 뿐만이 아닌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 중, 고등학생 즉 청소년기에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도 자율적 학습동기 수준, 자기 주도학습 

수준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과 차이가 났다. 현재 학교 측에서

도 다양한 직업 체험 교육을 운영하는 추세로 진로를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3] 본 논문에서는 청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한 

이직 이유와 진로미결정의 요인들 중 성격, 성향을 근거로 사람의 

성향에 따른 직업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분류한 데이터셋을 구축하

여 사전에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직업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구상한다. 데이터셋은 Kaggle에서 (MBTI) 

Myers-Briggs Personality Type Datset을 제공받아 사용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MBTI 텍스트 분류

MBTI(Myers_Briggs Type Indicator) 성격유형검사는 검사 대상

자가 본인의 성격을 판단하여 검사에 적용하기에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작성한 텍스트를 인공지능

(deep learning)에 학습시켜 대상자의 성격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4, 5, 6]. 2022년 한국에선 네이버 MBTI 심리 카페에서 

데이터(게시글 텍스트, 댓글 텍스트, 작성자 ID)를 수집하여 각 유형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0과 1로 나누어 진행하는 성격유형 분류 연구가 

진행되었다[4]. 텍스트 전처리를 위해 KoNLpy의 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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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asTokenizer같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텍스트 내의 감정 분류를 위해 LSTM방식의 Deep 

Neural Network 구조를 사용하였으며 입력층에 입력된 텍스트를 

임베딩 하였다. 해당 논문[5]에선 기타 다른 MBTI 분류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였을때 타 논문의 정확도는 20.29%, 21%, 38%, 

45%의 정확도가 나온 반면 해당 논문은 66.59%의 정확도가 도출되었

으며 이는 크롭한 한국어 텍스트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의 성격 

유형 예측이 가능함을 나타냈다.

III. The Proposed Scheme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구성도로 프로그램의 

순서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 API요청

� 정보 입력

� 유형 검사

� 검사 결과 및 직업 추천

Fig. 1. System Configuration

제안하는 프로그램은 iOS, Android 두 OS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 

React-native를 사용하고자한다. 표 3은 React-native를 구동하기 

위한 두 CLI의 비교 분석 표로 각 CLI의 장, 단점을 구분해 놓았다. 

React-native를 구동하기 위한 모듈로써 React native-CLI와 

Expo-CLI중 windows 환경에서 React native-CLI 모듈은 iOS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제한사항으로 인해 Expo-CLI 모듈을 사용하여 

구현하고자 한다. 

React Native CLI Expo CLI

Strengths Weakness Strengths Weakness

Using a 

variety of 

libraries

Not 

convenient 

compared 

to Expo

Initial 

Configuration

Only 

features 

Provided 

by Expo 

are 

available

Native file 

control 

available

Initial 

configuration 

takes a 

long time

Automated 

file 

management

Module 

creation 

unavailable

Native file 

module 

available

Need to 

build a 

diverse 

development 

environment

Can be 

developted 

in one 

environment 

Native file 

s out of 

control

Difficult to 

deploy

Easy to 

ddeploy

Table 1. React Native CLI, Expo CLI

1.1 알고리즘

본 논문에선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모델을 학습 시키기 위해 Kaggle

에서 Myers-Briggs Personality Type Dataset을 제공받아 학습하였

다. 데이터셋은 MBTI 성격 유형과 텍스트로 구성됐으며, 총 데이터의 

수는 8,678개로 본 논문에서는 7:3의 비율로 훈련 및 테스트 셋을 

구성했다. 데이터 셋의 MBTI 성격 유형은 0~15의 숫자로 변환 

하며, 요청 받은 텍스트 데이터들과 단어 빈도수를 비교하여 MBTI 

유형 분류의 신뢰도를 높인다. 알고리즘에 대입될 모든 데이터셋은 

Count Vectorizer 모듈을 사용해 벡터화 되며 불용어는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처리가 진행된다. 분류 알고리즘은 SVM, SDG, NB, 

KNN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비교해 본 결과 SVM은 67%, SDG 

69%, NB 21%, KNN 28%의 정확도가 나왔다.

Fig. 2. SDG result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1권 제1호 (2023. 1)

15

Fig. 3. SVM result

Fig. 4. NB result

Fig. 5. KNN result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직 이유와 진로미결정의 

요인들 중 성격, 성향을 근거로 사람의 성향에 따른 직업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분류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사전에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직업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구상한다. 성격유형

검사 뿐만이 아닌 최근 게시한 SNS 텍스트를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셋

에 적용해 성격유형 결과의 정확도를 상승시키고자 한다. 모델에 

사용될 알고리즘으로 SDG, SVM, NB,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정확도를 비교한결과 SDG 알고리즘이 69%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왔다. 향후 MBTI와 홀랜드 직업 적성 검사의 연관성을 찾아 추가적

으로 직업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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